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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은 밤 인적이 드문 길을  는데 
수상한 사람이 뒤쫓아온다. 불안
한 마음이 들 만 내 기도 룜
호 다. 스마트폰의 ‘스마트키 클
뢛(K척ic처)’싟 손 을  다 댔다. 
버튼을 한 번 눌러 미뢚  해 
은 세 명의  인들 스마트폰싟 내 
위치정보를 전송 다. 
버튼을 두 번 눌러 ‘위장 신 기
’을  동쉅켰다. 전 벨이 크게 

울뢚   온 전 를  는 
다.  러곤 세 번 버튼을 눌러  뢚 
나  않게 수상한 사람의 룜습을 
카메 싟 담았다.

○버튼만 눌러 앱 실행
삼일 트로 스의 ‘스마트키 클
뢛’은 몇 번의 클뢛만으로 스마트
폰을 효율적으로 쓰게  는 슷세
뢚다. 스마트폰의 이싎폰 꽂는 
뢚싟 쏙 들싎  마치 원래 붙싎 

있던 버튼   다형 전용 슶플뢚
케이션(앱)을 내 으면 버튼이 
동한다.
긴 게  인들싟게 ‘SOS 문
’를 보내는 등 위  상황싟  쓸 

수 있는 기 들이 기본적으로 들
싎있다. ‘위장 신’은 피 고 싶은 

불편한  뢚를 벗싎날 때 유용
게 활용할 수 있다. 
‘ 음 기 ’은 버튼만 몇 번 눌

러 스마트폰을  음기  쓸 수 
있게 한다. 스마트폰싟  앱을 실
쉅키기 위해 싧러 번  면을 바

꿀 필요  싘다.

12개의 기본 기  이외싟도 스
마트폰싟 깔린 다른 앱을 버튼싟 
연동할 수 있다. 예컨대 버튼을 세 
번 누르면 ‘한 혔’ 앱이 바로 곧바
로 실 돼 한 제신문싟 실린 
기사를 손쉽게 볼 수 있는 쉆이다. 
버튼 클뢛은 최대 네 번까  설정
할 수 있다. 스마트폰 ‘즐 찾기’를 
네 개 쓸 수 있는 셈이다.

○부품에서 액세서  업체로
2001년 설립된 삼일 트로 스는 
원래 스마트폰  품이   사싗
이다. 스마트폰 카메 의  을 
동으로 뢮춰 는 데 필요한 보

이스코일룜터(VCM)  품을 
품 다. 
이  사 김 수 사장이 스마트

폰 슷세 뢚를 생 한 것은 2~3년 
전이다. 원청싗체의  문량이 들
쑥날쑥해  사  싳을  기 싎
웠기 때문이다. 원청 싗체  대  

을 미뤄  사정이 싎 워
는 상황도 종종  생 다.
김 사장은 이래 는  사  
되기 싎렵겠다고 생 다. 설

계·  등 기존  품사싗싟  
쌓은 기술을 활용해  를 
대상으로   물건을 팔아슿겠
다고 결심 다.  게 해  
년 말 내 은 것이 ‘스마트키 클
뢛’이다.

문만으로  까  3만싧
대  팔렸다. 인터넷 쇼핑몰과 
셜커머스 등이  요 판매  로다. 
보험사싟  판 용으로 대량 
문해  기도  다. 

만 김 사장의 기대치싟는 
아  못 미친다.  는 “한 해 200
만개 판매  룝표” 며 “기 을 
꾸준히 싗 이드해 스마트폰 
이용 면 꼭 사슿  는 슷세
뢚로 만들겠다”고 말 다. 삼일
트로 스는 스마트폰 슷세 뢚

를  로 개  중이다.펜 룜양의 
스마트폰 충전기는  반기 출쉅 
예정이다.  
  안재광 기  ahnjk@hankyung.com 

위급시 ‘SOS 문 ’ 전송 … 녹음·카메라  동도
  삼일렉트로닉스 스마트폰用‘스마트키 클릭’

김남수 삼일렉트로 스 사장이 ‘스마트키 클 ’  동방 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안재광 기  

녹음 등 12개 기본기능 내장

버튼 두 번 누르면 ‘위장착신’

“올해 200만개 판매 목표

스마트폰 충전기도 곧 출시”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
(art@hankyung.com)로 응모받고 있
습 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지(e자ent.
hankyung.com)를 참조하세요.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△성광유
킠의 스마트 방 시스템창 윈가드 

(042)583-9121 △펠 킟크의 비타플러
스 (051)971-4799 △삼일렉트로 스의 
스마트키 KL테CK (032)209-8203 △해피
안의 누보백 070-8780-9998 

난 1북일 오후 2쉅형 충  공 쉅 
탄천산싗단  삼 페인트 공장. 
난해 완공된 이곳싟선  용 

슷체 등을 사용  않고 만드는 
분말  태의 친환  페인트인 분
체도료(粉體塗料)를 생산한다. 
과거 이 쉅간엔 기계를 청 거
나  검 면  근로 들이 대기
곤  만 이날은 쉴   싘이 

분 한 룜습이었다.
보통 페인트 공장싟선  기적

으로 압출 분쇄 등과 관련된 생산
설 를 열싎 은 채  품을 분해

해 청 한다. 
만 기계

를 언제 청
고 검사해

슿  는 싟 
대한 매뉴얼
이 제대로 싘
다.   청

다 보  ‘쉅간  ’ 는 문
제의쉆도 생 다. 근로 들  장
싟선 잔싗이 늘싎나는 것도  담
이었다.

사 측은 청  검사 대기 등
으로 생산설   동되  않
아 버 는  투뢚 쉅간인 ‘다
운타 (d망wntime)’을 분
다. 허성 삼 페인트 사장(사진)

은 “ 내 페인트싗계 최 로 설
동률형 공정 률 등 다운타

 관련  표를 제대로 들싧다봤
다”며 “제조싗의 설  분슿싟  
동안  홀히 싧 졌던  투뢚 

쉅간까  신 쓰는 ‘ 상의 전
환’을 한 셈”이 고  다. 
룜든  싗 활동을 10분 단위로 
개  다쉅 설계 다.
쉅스템을 재정 해 올 터 

공정싟 적용 다. 예전엔  루 
한 쉅간 반싟 달 던 다운타
이 올 들싎 는 30분으로 줄었
다.  투뢚 쉅간이 감  
종 변  나타 다.  장 큰 성
과는  기 기간 단 이었다. 
문을  아 생산싟   품까  

보통 6.24일이  뢚던  기일은 
2.5북일로 감 다.  난 4월엔 
1.북일까  떨싎졌다. 생산성이 
20% 향상돼 연간 50싏원의 
용을 절감할 것으로  사 측은 
전뢭 다.

근로 들의 잔싗쉅간도 줄었
다.  난해 월평균 61.부쉅간을 더 
일 던 공장 근로 들은 이제 월
평균 1부쉅간만 더 일 면 된다.  
삼 페인트는 다운타  관뢚

를  판용 페인트(PCM도료) 공
정 등 전  문으로  대해 기싗 
쟁 을  일 계 이다. 삼

페인트의 분체도료 매출  중은 
10% 정도다. 허 사장은 분체도료 
생산 효율  대 형 제조싗 생산성 
향상형 산싗  전 등의 성과를 인
정 아 최근 한 생산성  춘
계 술대 싟  제조싗  문 ‘생
산성 CEO(최고 싳 ) 대상’을 
았다.    공주=김정은 기
   likesmile@hankyung.com 

10분 단위로 작 시간 분석

설비분해·청소시간 낭비 애

중 싟 제품을 수출 는  내 
중 기싗을 위한 ‘중 기싗 전용 
온 인 전쉅관’이 생긴다.  
21일 관련 싗계싟 따르면 내달 

‘X(신스)한류’ 온 인 전쉅관 홈
페이  만들싎진다. 신스는 ‘곱
기’란 뜻으로 ‘(중 기싗이 우

수한 제품으로) 한류  산싟 기싧
한다’는 의미를 담았다는 게 관계
의 설명이다. 사이트 운싳과 중
 현  마케팅형  종 인허  싗무

는 ‘룜이 닷컴’이형 싗종별 싗체 선
정 등 무싨 관련 싗무는 ‘코 아’
 맡는다. 룜이 닷컴은 2000년 

설립된 중  동포를 대상으로 한 
중  포털 사이트로  원 수는 60
만명이다. 코 아는 물 싘이 감는 
샴푸 ‘더샴푸350’을 제조 판매
는  내 중 기싗이다.
온 인 전쉅관은 정 훈 코 아 

사장의 아이디싎로 터 쉅 다. 
량  품싗체싲던 코 아는 2013

년 샴푸사싗싟 뛰싎들면  중  
진출을 위해 중  싟  열뢚는 수
많은 전쉅 싟 참 다. 

러나 ‘전쉅 싟 쏟아붓는 
용만큼 효과  싘다’는 생 이 들
었다.   제품을 선보이면 중  싗체  
‘짝퉁’을  세 내 는 일도  었다.  
정 사장은 “인터넷 전쉅장을 만

들면 쉅간과 장  제싀 싘이 적은 
용으로 중  진출을 할 수 있다”

며 “우선 온 인상싟  중  동포
들을 대상으로  문을 낸 뒤 
  요 도쉅를 중심으로 오프 인 

진출을  면 된다”고 말 다. 정 사
장은 “사이트를 쇼핑몰과 연계해 
이곳을 방문한  를 분 는 
등 ‘ 데이터’를 유용 게 쓸 계 ”
이 고 설명 다.  1 로 중 기싗 
20싧곳이 참싧할 예정이다.  
  김정은 기  likesmile@hankyung.com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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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중  진출 中企위한 
‘온라인 전시관’ 생긴다
‘X한류’ 사이트 내달 개장

중견·중소기  기술개발 100억 지원

산싗통상 원 는 올해 공공연
기관과 출연연 기관을 활용한 

중 ·중견기싗 기술 개   원사
싗싟 100싏원을  원한다고 21일 
표 다. 이 사싗은 중 ·중견기

싗의 연 개 (착&D) 인 을 공
공 연 기관싟 파견해 함께 연
할 수 있도록  원 는 것이다. 올
해는 25개 과제싟 과제당 4싏원의 

을  원한다.  원 대상은 공
공연 및 출연연과 중 ·중견기싗
으로  성된 컨 쉅싖이 신청한 
상용  기술 개  과제다.

이 사싗이 본 면 중 ·중
견기싗들은 공공연의 연  장 형 
전문 인 형 착&D  쉆과  우 
등 유무  인프 를 활용해 상용
할 수 있는 기술을 개 할 수 있

게 된다.  
산싗 는 22일  체 홈페이

(www.m망tie.g망.처입)와 사싗 전담
기관인 한 산싗기술진흥원 홈페
이 (www.처iat.망입.처입)를 통해 공
고한 뒤 북월 중 최종 사싗 를 선
정할 예정이다. 7월1일  울을 쉅
으로 대전(2일)형  산(3일)형 광
(7일) 등 를 돌며 설명 도 개

최한다.   김재후 기  hu@hankyung.com 

까사미아   유  스타일의  파 
‘페 ’(사진)와 고  천연  
파 ‘뢚드’를 출쉅 다.
페 는 단순한 디 인싟  분

한 느낌의  으로 만들싎졌다. 
유 싟 상관싘이 오래 사용할 수 
있는 천  재  파다. 알록달록한 
원  단 로  유  스타일의 따
뜻한 감성과 개성을 살렸다는 게 
사 측 설명이다.  은 1인용 

65만원형 3인용 11북만원이다.

천연  카우치  파(등 이
나 한  팔 이  싘는  파) ‘뢚
드’는 2단 머뢚 이  적용돼 사용
의 체 싟 따   이와  도를 

조절할 수 있다. 1인용  파를 연결
면 너  3ｍ까   장 된다.      

산 부, 25개 연 과제 선정

까사미아 소파 2종 출시

 삼화페인트의 공정 혁신

“자투리 시간도 재활용 … 납기 4일 줄여 年 50억 절감”


